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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AP/뉴시스] 박찬욱 감독이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5.13.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은 박찬욱 감독에게

18일 축전을 보냈다. 

최 장관은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코망되르'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

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님께서 꽃피운 독보적인 작품 세계는 전 세계 창작자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세계를 매료시킨 예술적 성

취와 대한민국 영화사의 새 지평을 열어온 도전 정신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특히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언급하며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앞

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현지시간)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 장관은 칸에서 박 감독에게 코망되르 훈장을 수여했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

이 받는다. 슈발리에, 오피시에, 코망되르 세 등급으로 나뉘며 코망되르는 이 가운데 최고 등급이다.



박 감독은 훈장을 받은 소감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에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프랑스에서 받은 모든 영향이

내게 종합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지난 12일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제 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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